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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와 항만 관리청 뉴욕 컨테이너 터미널에 대한 원칙적 합의 도달 

이 합의는 Howland Hook에 있는 뉴욕 컨테이너 터미날을 2029년까지 보존하고, 500여개의 
일자리를 보유하며, 이 시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대한 투자를 보장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및 뉴저지주의 항만 관리청과 뉴욕 컨테이너 
터미날(NYCT)의 장기 임대 연장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는 항만 관리청과 NYCT의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대한 공약을 2029년까지 연장하며; 
스테이튼 아일랜드 Howland Hook에서 500개 일자리를 보유하고; 이 시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대한 투자를 보장합니다. 이 합의는 9월 20일 개최되는 항만 관리청의 감독관 위원회 모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합의는 모든 위원회 활동에 필수적인 10일 간의 주지사 거부권 행사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항만 관리청과 NYCT 사이의 원칙적 합의 사항의 일부로, 항만 관리청은 해당 시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산 3천 5백만 달러의 자본 설비 투자를 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국(Empire 
State Development) 또한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항만 관리청은  NYCT가 처리하는 컨테이너 
수량에 근거하여 계약금 지불 금액을 낮추기로 동의할 것입니다. NYCT는 이러한 비용의 절약을 
Howland Hook 시설을 사용하는 트럭 회사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이 합의로 인해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가장 대규모의 고용주는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Howland Hook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항만 관리청의 Howland Hook에 대한 중대한 투자는 스테이튼 아일랜드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예증해 줍니다. 우호적이며 저렴한 사업 환경의 제공은 뉴욕주 항만의 사업 활동 
유지를 위해 중요합니다.” 
 
뉴욕 컨테이너 터미널을 소유하고 있는 온타리오 교사 연금 위원회(Ontario Teachers' Pension Plan-
OTPP)는 이 합의가 승인되는 경우 그 임대 기간 동안 새로운 상업 고객들이 유의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OTPP는 1천 1백 7십억 달러의 순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그리고 가장 고급 투자 그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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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J. Lanza 상원의워은 “뉴욕 컨테이너 터미널은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현재 및 장래 경제를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Cuomo 주지사와 항만 관리청의 Pat Foye는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기업 커뮤니티와 뉴욕 컨테이너 터미널의 장기적 활력 보장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난 한해 동안 우리와 함께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계속 꾸준히 
노려해 준 데 대해 그리고 실제로 성과를 올린 데 대해 감사합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와 뉴욕주가 
바로 이곳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유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보장한 주지사와 
항만 관리청 그리고 Cusick 하원의원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ichael Cusick 하원의원은 “항만 관리청과 뉴욕주가 오늘 체결한 합의는 중대한 뉴스이며,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구조를 보장하는 또 하나의 중요 부분입니다. 이 합의는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비용을 절감시킵니다. Lanza 상원의원과 본인은 공정한 해결책이 
도출될 때까지 논의를 계속하여 고급 급료의 일자리들이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계속 남아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해결책은 고급 급료의 일자리들이 우리 커뮤니티에 계속 
남아 있도록 보장하며, 이러한 협상 기간 동안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이러한 타협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 보로의 James P. Molinaro 총재는 “뉴욕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유해야 
한다는 Cuomo 주지사의 정책을 알고 있었으므로 우리가 이 문제의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20년 동안 터미널의 존속을 보장하는 합의에 도달한 사실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우리 섬에서 세번째로 큰 규모의 고용주인 뉴욕 컨테이너 
터미날이 우리 보로의 경제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주민 통행료 할인 정책을 
실시했던 것처럼 또 다시 우리를 위해 해결책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축하할 
시간이며, 앞으로 이 터미널이 더욱 성공하도록 하는 새로운 정박소 공사에 착수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항만 관리청의 Scott Rechler 부국장은 “우리 항만이 세계적인 운송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사명입니다. 이 합의는 뉴욕주에서 사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Cuomo 
주지사의 공약과 일관되게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500개의 일자리를 보유하며, 뉴욕 컨테이너 
터미날이 전 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해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 
 
뉴욕주 및 뉴저지주 항만청의 Pat Foye 전무이사는 “우린는 뉴욕 컨테이너 터미날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뉴욕 컨테이너 터미날이 수백개의 일자리를 보유하고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경제 활동에 수백만 달러를 제공하는 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단호한 결단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철도, 고도로 생산성 있는 터미널 및 임대 기간 동안 터미널과 
주변 기반 시설에 대한 수백만 달러의 투자를 통합해 생각할 때, 우리는 Howland Hook이 계속해서 
경쟁력 있고 지역내에 경제적 성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합의는 또한 공공 자금이 뉴욕 컨테이너 터미날에서 실현 가능성 없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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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발표는 항만 관리청이 스테이튼 아일랜드 커뮤니티에 제공한 종전의 통행료 구제책에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항만 관리청 이사회는 트럭 통행량 할인 프로그램을 올해 
3월에 승인했으며, 6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E-ZPass를 사용하고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한 
달에 최소한 100회의 뉴욕행 비성수기 운행을 하는 모든 2,3,4,5 및 6 분류 트럭들은 통행료의 
10퍼센트 할인을 받습니다. 
 
또한 항만 관리청은 최근 스테이튼 아일랜드를 뉴저지로 연결하는 3개 교량을 이용해 이 섬을 
드나드는 모든 주민 운전자들에 대한 통행료 할인 계획의 확장을 발표했습니다. 항만 관리청 
이사회가 6월에 승인한 이 계획하에서, 이 계획에 등록하고 한 달에 3번까지 운행하는 뉴저지 
주민들 및 다른 운전자들은 운행당 단지 $4.75를 지불하며, 이것은 정가 $12 통행료에서 60%가 
절약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Goethals, Bayonne 및 Outerbridge 통과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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